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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Despite a rise of an interest in tooth whitening, diverse problems are being caused in case of 

hydrogen peroxide that is being used as a tooth bleaching agent. Thus, the aim was to examine tooth 

whitening effectiveness using natural products as a plan for supplementing this. Methods: As a result of 

having measured a tooth color through using VITA Easyshade V after having developed toothpaste with the 

application of extracts such as Citrus Peels, Mulberry (Morus alba L.) Root Bark, strawberry, and lemon, 

and then having used it for 10 weeks, they are as follows. Both upper and lower 6 anteriors mostly got 

brighter. Resul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especially in the right canine (p=0.015), 

in the right central incisor (p=0.007), and in the left central incisor (p<0.001). In consequence of having 

measured a color change, the tooth got brighter gradually in the higher extract content and in the lengthier 

use time. In case of canine, it got less bright compared to other teeth. In the outcome of evaluating 

sensuality, most of the questions were indicated to be high in case of using a whitening toothpaste for 10 

weeks. But in what “there is no stickiness in the mouth, the stickiness was more felt in the use up to 5 weeks, 

but was improved in 10 weeks. Conclusions: The bleaching effectiveness was proved by developing a 

toothpaste with the application of natural extracts. A short-term effect cannot be seen like a whitening agent 

of using hydrogen peroxide. But there is a continuous effect in consideration of tooth-brushing more than 3 

times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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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의 외모를 통해 그의 내면과 인성을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대신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다른 차별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어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1]. 또한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치과치료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심미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심미치료들은 단순히 예뻐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대인관계와 삶의 질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최근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 중 통증치료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아름

다움에 대한 요구도 증가로 인하여 치아의 모양이나 색상개선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3], 특히 치

아의 손상 없이 심미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4]. 이러한 

치아미백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 미백과 집에서 직접 본인이 시행할 수 있는 자가 미백으로 

나누어진다. 전문가 미백은 1868년 오살산(Oxalic acid)을 이용하여 미백술을 시행하였으나[5], 현

재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를 이용한 최초 치아미백술은 1884년 

Harlan에 의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6]. 또한 자가미백은 1960년대 후반에 와서야 확립

되기 시작하였다[7].

현재 치아미백치료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전문가미백과 저농도 과산화수소 겔을 이용한 

자가미백 그리고 치약, 스트립 등의 보조적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있다[8-10]. 최근에는 전문가의 

처방 없이 사용되고 있는 자가미백술(OTC bleaching)이 대중화되어 성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

가미백술로 Hydroxyapatite 또는 Peroxide 제제를 함유한 미백용치약이나 미백용 패치가 일상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11]. 미백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높이게 되어 다양한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이나 치은의 손상, 치아경도의 약화, 치아부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부작용을 호소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불소도포, 진통제 처방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실시하고 있다[12]. 과거의 세치제 역할이 

단순히 구강위생 및 세정기능이라면 현재는 충치예방, 치석형성방지, 잇몸질환의 개선 등의 치과질

환을 예방 할 수 있으며, 구취문제의 해결, 지각과민감소, 치아미백효과 등의 여러 가지 구강환경 개

선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13]. 미백세치제의 기본 목적은 미백효과이지만 최근은 과

산화수소와 더불어 수산화 인회석, 피로인사나트륨 등 다양한 성분을 배합하여 치면세균막 억제, 구

취억제 등 추가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4-16]. 세치제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미백처치를 위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미백 세치제는 실용적인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17]. 이에 최근 들어 이러한 화학물질이 아닌 과일 등의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아 

미백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있고[18,19]. 세치제와 혼합하여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미백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C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여러 천연물 중 함

량이 높아 치아미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진피, 상백피, 딸기, 레몬, 솔잎을 이용하여 

함량을 달리하여 세치제를 개발하고 치아미백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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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세치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실험은 2017년 3월부터 실시하여 2017년 10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실험참여자들은 치위

생학과 게시판에 공고 후 해당 임상실험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 후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하게 구강증상이 있는 사람과 특이체질, 현재 약물복용 등이 있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최종 36명

을 선발하였다. 본 임상실험은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DIRB-201704-HR-R-011)을 

받고 진행하였다.

검사대상 제외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정교합이 없고, 구강 내 고정성 장치 또는 틀니를 장착하고 있지 않은 자

둘째, 검사대상 치아 및 인접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지 않은 자

셋째, 실험대상 딸기, 진피, 레몬, 상백피, 솔잎에 알레르기가 없는 자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중맹검법(double blind method)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3군으로 분류하여 진행하

였다. 세치제는 I군(대조군)은 기본성분 만 함유한 세치제를 직접 제조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고, II군

(실험군 A)와 III군(실험군 B)은 천연물질을 함유한 세치제로 분류하였다. 사전실험을 통하여 분류

한 3군에 따라가 각각 2명씩 1주일 간격으로 세치제를 하루 3번씩 사용하게 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전체 36명에게 적용하였다. 실험에 참여하기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하루 3회 이상 배분된 칫

솔과 세치제를 이용하여 칫솔질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치아색상검사 및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실험은 10주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치아색상은 5주 간격으로 3회 측정을 실시하였고, 설

문지는 실험 시작 전, 실험 시작 후 2회에 걸쳐서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 중도 

탈락자 4명을 제외하고 최종 3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1) 치아색상 측정

치아색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VITA Easyshade V (VITA Zahnfabrik(독일))을 이용하였다. VITA 

Easyshade V의 4가지 측정모드 중에서 VITA System 3D-Master와 VITA Classical A1-D4 Shade

를 비롯해 VITA Blocs Shade와 ADA(미국 치과협회)에 따른 미백표준 측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는 미백치아 측정 모드를 이용하여 6전치를 기준으로 하여 한 치아 당 3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

하였으며, 치약사용 전 , 치약사용 후 5주후, 10주후에 측정하여 총 3회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수치

는 SGU (shade guide units) ADA (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개발되어진 bleaching index

를 이용하였으며, 1-29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치아색이 어두우며 숫자가 낮을수록 치아색이 밝은 것

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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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설문지는 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조사는 현재 사용 중인 치

약을 이용하여 양치질 후 1차 기록을 하였고, 미백치약 5주사용 후, 미백치약 10주사용 후 설문지를 

각각 작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입속 마름이 덜하다’, ‘상쾌한 기분이 든다’, ‘입속의 끈적임이 없다’, 

‘치아색이 밝아진 느낌이 든다’, ‘잇몸이 건강해진 것 같다’, ‘매끈매끈한 느낌이 든다’, ‘치아미백효

과가 있는 것 같다’에 대한 질문에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또한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0.773으로 나타났다.

3) 실험에 사용된 세치제의 구성

Table 1. Toothpaste components

Classification Main ingredient

Control group Glycerin (e), Xanthan gum, GSE (Grapefruits Seed Extract), Vitamin E, Xylitol, 

Calcium carbonate, Calcium carbonate, Dental silica, Distilled water, Propolis, APL 

(Apple Amino Acids), Eucalyptus EO, Peppermint EO

Experimental group A 

(Extract low 

concentration )

Glycerin (e), Xanthan gum, GSE (Grapefruits Seed Extract), Vitamin E, Xylitol, 

Calcium carbonate, Calcium carbonate, Dental silica, Distilled water, Propolis, APL 

(Apple Amino Acids), Eucalyptus EO, Peppermint EO, Strawberry extract, Citrus 

unshiu peel extract, Lactuca scariola sativa leaf extract, Lemon extract, Pine needle 

extract, Sea buckthorn powder

Experimental group B 

(Extract high 

concentration)

Glycerin (e), Xanthan gum, GSE (Grapefruits Seed Extract), Vitamin E, Xylitol, 

Calcium carbonate, Calcium carbonate, Dental silica, Distilled water, Propolis, APL 

(Apple Amino Acids), Eucalyptus EO, Peppermint EO, Strawberry extract, Citrus 

unshiu peel extract, Lactuca scariola sativa leaf extract, Lemon extract, Pine needle 

extract, Sea buckthorn powder

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대조군, 실험군 A, 실험군 B의 세 집단의 색상변화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실험 전 그룹별 치아색상에 대한 차이는 #11 (p=0.388), #12 (p=0.797), # 13 (p=0.157), 

#21 (p=0.052), #22 (p=0.984), #23 (p=0.492), #31 (p=0.388), #32 (p=0.448), #33 (p=0.996), #41 (p= 

0.785), #42 (p=0.484), #43 (p=0.477) 없는 것으로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세부적으로 치아종류별(상악, 하악 각 6전치), 평가 주기(초진, 5주, 10주)별 평균값을 계산하여 

치아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관

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치약 사용 후, 미백치약 사용 5주 후, 미백치약 사용 10주 후로 나눠서 

평가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사후 분석으로는 Duncan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https://doi.org/10.13065/jksdh.2018.18.01.19

윤현서ㆍ김혜진 /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세치제의 치아미백효능에 대한 임상적 실험 연구 ∙ 23

연구결과

1. 상악 6전치의 치아색상변화

세치제를 10주간 사용하여 상악 6전치의 치아색 변화를 차아종류에 따라 미백치아 측정모드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다. 대조군, 실험군 A, 실험군 B를 5주 후 측정 시 6전치 모두에

서 실험군 A와 실험군 B에서는 수치가 낮아졌고, 10주 후 측정 시 실험군 A, 실험군 B에서 대체로 

수치가 낮아졌으나 #11 실험군 B, #22 실험군 A에서는 다소 높아졌다.

시간에 따른 결과에서는 우측 견치(p=0.015), 우측 중절치(p=0.007), 좌측 중절치(p<0.001)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Tooth color change in upper 6 anterior teeth

Classification N First 1st test (5 weeks) 2nd test (10 weeks) p*

#13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20.30±0.95

19.60±1.51

19.75±1.06

20.00±1.16

19.10±1.60

19.33±1.56

20.30±1.16

19.00±1.70

19.33±1.30

0.015

#12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6.20±2.82

17.00±3.33

16.50±2.78

15.70±2.75

16.30±3.13

14.92±2.35

14.80±30.8

15.70±3.13

14.67±2.54

0.322

#11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3.30±4.22

  9.80±2.10

12.75±4.13

13.00±4.27

  9.20±1.99

11.08±4.34

12.10±3.93

10.10±3.48

10.42±3.63

0.007

#21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3.10±3.67

  9.50±3.37

11.92±3.37

12.90±3.51

  9.10±2.24

10.83±3.33

11.70±3.23

  8.80±1.99

  9.92±2.35

<0.001

#22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5.70±3.59

15.50±2.27

15.50± 2.81

15.30±3.20

14.60±2.37

13.50±4.03

13.90±3.07

14.70±2.45

13.92±2.19

0.587

#23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20.00±1.33

19.30±1.70

19.42±1.17

19.90±1.29

18.90±2.02

19.17±1.19

19.50±1.08

18.80±2.04

19.08±1.17

0.087

*by the repeated measures ANOVA 

2. 하악 6전치의 치아색상 변화

세치제를 10주간 사용하여 하악 6전치의 치아색 변화를 차아종류에 따라 미백치아 측정모드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대조군, 실험군 A, 실험군 B를 5주 간격으로 2회 측정하였을 

때 대체로 치아색이 밝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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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oth color change in low 6 anterior teeth

Classification N First 1st test (5 weeks) 2nd test (10 weeks) p*

#33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9.20±1.48

19.20±1.81

19.25±1.22

19.00±1.49

18.90±1.97

18.75±1.29

18.90±1.60

18.30±2.21

18.42±1.08

0.803

#32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5.60±3.34

14.80±4.34

13.58±3.53

14.70±3.02

14.60±4.48

13.58±3.29

14.40±3.20

14.20±4.26

12.67±3.50

0.155

#31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1.10±3.14

10.90±3.32

9.92±3.03

10.60±3.31

10.30±3.56

9.25±2.38

10.50±3.63

9.70±3.09

8.50±2.15

0.112

#41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0.90±3.25

10.80±3.39

10.00±3.38

10.50±3.24

10.00±3.09

9.00±2.66

10.30±3.43

9.20±2.53

8.08±1.88

0.108

#42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4.50±3.05

15.90±4.31

14.00±3.36

14.50±3.44

14.70±4.30

13.92±3.42

14.40±3.34

14.90±4.20

12.92±3056

0.212

#43 Control group

 A group

 B group

10

10

12

18.90±1.29

18.60±2.07

19.00±1.57

19.00±1.25

18.20±2.49

18.92±1.89

18.50±1.58

19.00±2.11

18.50±1.88

0.733

*by the repeated measures ANOVA 

3. 상악 6전치 색상변화량 측정결과

상악 6전치 색상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다. 상악우측견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3, 

실험군 A 0.5, 실험군 B 0.42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0, 실험군 A 0.6, 실험군 B 0.42가 밝아졌

다. 상악우측측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5, 실험군 A 0.7, 실험군 B 1.58이 밝아졌고, 10주 후 대

조군 1.4, 실험군 A 1.3, 실험군 B 1.83가 밝아졌다. 상악우측중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3, 실험

군 A 0.6, 실험군 B 1.67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1.2, 실험군 A -0.3, 실험군 B 2.33이 밝아졌다.

상악좌측중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2, 실험군 A 0.4, 실험군 B 1.09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

군 1.4, 실험군 A 0.7, 실험군 B 2.0이 밝아졌다. 상악좌측측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4, 실험군 A 

0.9, 실험군 B 1.09이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1.8, 실험군 A 0.8, 실험군 B 1.58이 밝아졌다. 상악

좌측견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1, 실험군 A 0.4, 실험군 B 0.25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0.5, 실

험군 A 0.5, 실험군 B 0.34가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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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utcome of a color change in upper 6 anterior teeth

4. 하악 6전치 색상변화량 측정결과

하악 6전치 색상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다. 하악우측견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2, 

실험군 A 0.3, 실험군 B 0.5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0.3, 실험군 A 0.9, 실험군 B 0.83가 밝아졌

다. 하악우측측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9, 실험군 A 0.2, 실험군 B 0이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1.2, 실험군 A 0.6, 실험군 B 0.91이 밝아졌다. 하악우측중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5, 실험군 A 

0.6, 실험군 B 0.67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0.6, 실험군 A 1.2, 실험군 B 1.42이 밝아졌다.

하악좌측중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4, 실험군 A 0.8, 실험군 B 1.0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0.6, 실험군 A 1.6, 실험군 B 1.92이 밝아졌다. 하악좌측측절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 실험군 A 1.2, 

실험군 B 0.08이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0.1, 실험군 A 1, 실험군 B 1.08이 밝아졌다. 하악좌측견

치에서는 5주 후 대조군 -0.1, 실험군 A 0.4, 실험군 B 0.08가 밝아졌고, 10주 후 대조군 0.4 실험군 A 

-0.4, 실험군 B 0.5가 밝아졌다.

Fig. 2. Measurement outcome of a color change in low 6 anterio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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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치약과 미백치약 사용에 따른 관능성 평가결과

일반치약과 미백치약 사용 후 관능성 평가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입속마름이 덜 하다”에서는 

일반치약 6.75점, 미백치약 5주 후 6.97점, 10주 후 8.16점이였고(p=0.002), “상쾌한 기분이 든다”에

서는 일반치약 7.63점, 미백치약 5주 6.22점, 10주 후 7.88점(p<0.001)이었다. “치아색이 밝아진 느

낌이다”에서는 일반치약 4.13점, 미백치약 5주 6.88점, 10주 7.34점이었고(p<0.001), “잇몸이 건강

해진 것 같다”에서는 일반치약 5.34점, 미백치약 5주 6.19점, 10주 7.78점(p<0.001)이었다. “매끈매

끈한 느낌이 든다”에서는 일반치약 6.38점, 미백치약 5주 7.72점, 10주 8.09점이었고(p<0.001), “치

아미백효과가 있는 것 같다”에서는 일반치약 4.59점, 미백치약 5주 7.00점, 10주 7.53점(p<0.001)이

었다.

Table 4. Result of evaluating sensuality according to using general toothpaste and whitening tooth-

paste

Classification Toothpaste
Whitening 

toothpaste 5 weeks

Whitening 

toothpaste 10 weeks
p*

There is less dry mouth

It feels refreshing

There is no stickiness in the mouth

I feel the color of the teeth is brightened

The gums seem to be healthy

It feels smooth

It seems to be effective in whitening

6.75±1.95a

7.63±1.72b

7.50±2.01

4.13±1.81a

5.34±1.68a

6.38±1.64a

4.59±2.14a

6.97±1.96a

6.22±1.79a

7.44±1.50

6.88±1.64b

6.19±1.84b

7.72±1.71b

7.00±1.74

8.16±0.88b

7.88±1.10b

7.94±1.24

7.34±1.41b

7.78±1.04c

8.09±1.09b

7.53±1.41b

0.002

<0.001

0.414

<0.001

<0.001

<0.001

<0.001

*by one-way ANOVA
abcThe sam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post hoc Duncan test 

(p<0.05)

총괄 및 고안

경제성장과 함께 치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단순한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과 함께 심미적 개선을 

위하여 치과를 내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20], 특히 치아의 삭제가 없이 심미적인 기능을 향

상시키는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21]. 이러한 치아미백은 대부분 과산화수

소(Hydrogen peroxide)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아미백치료방법은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과 

함께 치아경조직과 연조직 손상 및 통증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2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미

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미백

치약이 시판되고 있다[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추출물을 이용하여 치아색상변화에 대한 함량

과 기간, 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치아색상 평가에서는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실험군 A와 실험군 B모두에서 밝아졌으며, 특히 상악

우측견치,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측중절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 등[11]의 연구결과

에서 #13, #11, #22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밝아진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치

아색상 변화의 평균값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우 등의 연구에서는 1개월 후 HA 군 1.66, HP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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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개월 후 HA 군 2.23, HP 군 2.10, 3개월 후 HA 군 1.72, HP 군 1.78로 치아색상 변화량을 보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5주 후 치아색상 변화량 평균값이 실험군 A 0.59, 실험군 B 0.70이 밝아져 차이

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딸기, 레몬, 진피, 상백피, 솔잎 등의 천연추출물을 함유한 치약인 반

면 우 등의 연구는 0.25% hydroxyapatite(HA)와 0.75% hydrogen peroxide(HP)제제를 함유한 치약

을 사용하여 색상 변화량의 평균값에서는 차이가 있다.

관능성 평가결과 입속마름, 상쾌한 기분, 치아 색 밝아짐과 미백효과에 대하여 일반치약 보다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우 등

[11]의 연구에서 HA, HP모두에서 3개월 이후 치아가 밝아졌다고 응답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

고, 안 등[26]의 연구에서는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칸델릴라왁스 및 불화나트륨을 배합

하여 사용하였으며, 육안평가에서 밝기가 밝아졌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피검자가 인지하는 미백

유지효과에서도 덜 어두워지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미백치약 사용에 대한 색상이나 밝기에 대한 만족감만을 측정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백치약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미백효과뿐만 아니라 치약의 

전반적인 효과나 대상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천연추출물 중 딸기, 레몬, 상백피, 진피, 솔잎 추출물은 치아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 등[18]의 연구에서 딸기, 레몬, 바나나껍질, 베이킹소다, 미백치약을 4주간 

적용 후 치아색상을 측정하였을 때 딸기와 레몬을 적용한 그룹에서 2주까지는 치아미백 효과를 보이

지 못하였으나 3주 이후부터 치아미백 효과가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산화

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치아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과산화수소를 함

유한 미백치약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초기

에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였으나 치약제조 후 보관 시 -20~70°C 상태에서 팽창률이 거의 없어야 하지

만 70°C에서 24시간 보관 시 팽창하여 본 실험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대 초반의 여학생으로 한정이 되

었고,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미백치약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하지만 10주간 사용하여 장기

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아색상 측정방법을 Vita Easy-

shade V 미백치아 모드를 활용하여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기는 용이하나 기존 CLE L* a* 

b* 측정체계를 함께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실험한다면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천연추출물 중 치아미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피, 상백피, 딸기, 레몬 등의 추

출물을 함유한 세치제를 개발하여 10주간 사용하게 한 후 VITA Easyshade V를 이용하여 치아표면 

색상과 관능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1. 추출물을 함유한 세치제 모두에서 10주에 걸쳐 치아색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상악과 하악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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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밝아졌으며, 특히 상악 우측 견치(p=0.015), 우측 중절치(p=0.007), 좌측 중절치(p<0.001)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색상의 변화량을 관찰한 결과 5주사용 보다는 10주사용에서 더 밝아졌다.

3. 관능성 평가에서는 시판되는 치약 사용보다 천연추출물이 함유된 미백치약에서 사용시간이 길

어질수록 치아색상이 밝아지고, 잇몸이 건강해지고, 입속 마름이 덜하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진피, 상백피, 딸기, 레몬, 솔잎 추출물은 치아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를 함유하는 세치제 제조에서 농도에 따라 미백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천연물 사용에 따른 미백효과는 단기간보다는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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